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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와 자연을 박물관에서 만나다
- 국립전주박물관 선비문화실 실감 콘텐츠 공간 조성 -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직무대리 정상기)은 9월 11일(금) 본관 1층에 ‘선비문화실’ 내에 조
선 선비문화 실감 콘텐츠 공간을 개관한다. 
 실감 콘텐츠 공간은 ‘선비와 자연’을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상설전시실이 일반적으로 
유물 전시에 중점을 두었던 반면, 신설된 ‘선비문화실’에서는 전시공간과 함께 선비와 자
연을 테마로 한 실감 콘텐츠 공간을 별도로 구성하여 온라인·미디어·체험의 시대적 조류
에 발맞추고자 하였다. 
 실감 콘텐츠 전시공간은 총 7개의 테마로 구성되었다. 콘텐츠를 통해 선비와 자연의 경
관을 체험해 볼 수 있게 된다. 각각의 테마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선비가 바라본 별자리’에는 천문을 통해 하늘의 이치를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던 선
비들의 모습을 별자리로 형상화하였다. ‘차 한 잔에 스며든 선비 정신’은 다도茶道 속에 
담긴 선비정신을 다채로운 이미지와 영상, 아름다운 시詩와 함께 감상하는 공간으로 구
성되어 있다. ‘서원으로 가는 길’은 서원으로 가는 숲길을 연출하고 모션 인식 등 기법을 
활용하여 실제로 손을 대면 반응하는 반응형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서원을 바라보며’ 공간에서는 대표적인 서원인 병산서원屛山書院의 정문으로 들어가는 
우아한 영상을 구현하고, ‘만대루에 올라서서’에는 병산서원 만대루晩對樓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표현하였다. 이와 함께 ‘서원, 선비정신을 키우다’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서원의 사계절을 3면 입체 영상으로 구현하여 시각, 청각을 통해 느
끼고 사색하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선비, 유람길에 오르다’ 코너에는 가상의 선비가 선비의 일상, 교유와 나들이, 명산을 
유람하는 모습을 김홍도를 비롯한 주요 회화작품 속에서 구현하였다. 작품에 참여하며 



- 2 -

유람을 떠나는 선비의 모습을 통해 관람객들은 영상 몰입과 동시에 선비의 삶을 이해하
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선비문화실 실감 콘텐츠 공간은 코로나가 완화되어 재개관이 되면 관람객에게 선을 보
일 예정이다. 향후 관련 영상과 전시실 소개에 대한 정보는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실 

 담당자 정대영 학예연구사(☎ 063-220-102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진

[차 한잔에 스며든 선비 정신]

[서원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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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선비정신을 키우다]

[선비, 유람길에 오르다]

[선비, 유람길에 오르다 - 세부화면]


